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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에 33만 1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 다. 이 숫자를 지난해 상반기에 59
만 7천 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노동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의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 상반기의 특별한 취업

자 증가에 추가 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30만 명이 넘는 취업자 증가

가 결코 나쁜 고용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된다.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감은 늘어나고 있는 50  이상 인구의 취업자 증감에 의해서 결

정된다. 지난해에는 50  이상의 인구 증가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가 격하게 이루어지

면서 체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올해는 인구 증가 비 취업자 증가가 이  수

으로 돌아가면서 체 취업자 증가도 30만 명 로 어들었다. 청년층을 보면, 특이하게 

높았던 1990년  반 출생률로 인해 20  반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반 으로 인구

는 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재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10  후반과 20  반에서 

인구 증감에 비해 고용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30  인구의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40  인구도 최근 감소세로 환되었다. 이제 이 인구집단

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를 기 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인구 감소에 따라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다만,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30  반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

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감소폭을 다. 정부의 정책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면, 60  이상에서 70  이상이 차지하는 비 이 늘어나면서 60  이상의 인구 증가 

비 취업자 증가 정도는 차 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른 연령 의 취업자 수도 인

구 감소에 따라 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정부의 노력이 60  이상 인구 에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인 60 의 고용률을 높여 60  이상의 고용률의 격한 하락

을 막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30~50 의 고용률을 높이고, 20  후반과 그 이  연령

의 고용률을 높인다면, 가까운 미래에 계속 인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이 정부 정책의 궁극 인 목

표가 될 수 없으며, 국민 개개인 는 가구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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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용률 는 취업자 수 증가는 일자리 질의 향상과 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50  이상 연령 와 20  반 이하 재학생의 취업 증가가 체 취

업자 증가의 부분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늘어난 일자리의 질에 해서는 의문부호

를 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늘어난 일자리의 종사상 지 를 보면 그 게 부정 으로 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늘어난 임 근로자의 3/4은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으며, 자 업자는 어들지

만 고용주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상용직 증가 폭이 크게 어들기는 

하 지만 30만 명 이상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은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가 아쉽기는 하지만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연령 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자 업자 감소의 상당수가 농림어업에서 발생하기

는 하 지만, 자 업자의 감소와 고용주의 증가의 결과로 체 비임 근로자의 수가 

어든 것을 부정 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단된다. 종사상 지 를 기 으로 단할 

때, 올해 상반기에 아쉬운 은 증가된 상용직 일자리의 부분을 50  이상 연령 가 

차지하 다는 것이다. 50  이상 연령 의 상용직 증가가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의 상용직 일자리의 질이 상 으로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 하

듯이 취업자 증가는 주로 50  이상 연령 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 더 많은 50  

이상 인구가 상용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에 진정으로 기뻐하기 해서는 이 일자리가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로 바 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일자리 질의 

격차와 한 련이 있다. 50  이상이 취업하는 상용직 일자리는 주로 소규모 사

업체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지난해와 같이 제조업이다. 지난해

보다 훨씬 나빠진 제조업의 생산  수출 동향을 고려한다면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증

가세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최근에 생산과 수출은 크게 감소하 으며, 특히 수출은 

상반기에 5%나 감소하 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나쁜 제조업 지표는 유가 하락에 기

인한 바가 크다. 제조업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지기는 하 지만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지난해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사실 더욱 이상한 것은 생산이 부진했던 

3년 동안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제조업 생산

지수 증가율은 0 주 에 계속 머물 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후반부터 2014년 반까지 

몇 개월을 제외하고 취업자 수는 계속 10만 명 이상 증가하 다. 서비스업에서는 취업

자 증가세가 약화되기는 하 지만 여 히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음식숙

박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의 향이 매우 컸다. 증가세 약세에는 도

소매업과 보건복지업에서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의 향이 크다. 특히 메르스의 향으

로 6월에 보건업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축소되었다. 융보험업의 경우에는 매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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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실 에도 불구하고 보험업 주로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업방식

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향후에도 취업자 수가 옛날 수 으로 다시 회복되기

는 쉽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다수가 상용직이지만 고

용의 질이 좋지 않은 음식숙박업이나 사업지원서비스업 분야이다. 앞으로 융보험업과 

같이 통 으로 일자리 질이 좋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다면, 일자리 수 증가와 일자리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해서는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

업 같은 업종에서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의 일자리를 개선하는 노력을 우선

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같은 

임  업종의 일자리 질 개선을 한 장기 인 노력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의 고용 증가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물론 늘어난 일자리의 질에 해서는 정 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이 올해만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에 한 부정 인 평가로 일자리 

수까지 부정 으로 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일자리 수를 늘

리기 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일자리 질에 한 고려를 함께 해야 할 것이며, 통 으

로 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한 장기 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의 노동시장은 상반기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단한다. 올해 들어서 

2015년 GDP 성장률 망이 지속 으로 하향조정되고 있지만, 추경 집행에 한 기  등

으로 하반기가 여 히 상반기보다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망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증
가 폭이 크게 어들 것이라고 단할 만한 특별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서비스업에

서는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면서 보건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과거 수 으로 회복될 가

능성이 높으며, 공공부문의 취업자 감소세 약화의 가능성도 높다. 2년 연속으로 큰 취업

자 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농림어업이나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약간 축소되고 있는 

건설업에서도 하반기에 더 부정 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 제조업에서 

블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 으로 하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 될 여지가 있

다고 단된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자 증가가 상반기보다 상당히 낮았으므로, 
기 효과까지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는 상반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

다고 본다.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의 망치는 34만 8천 명이며, 사실상 이것보다 조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고 상한다. 


